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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V 프로그램 꺠20일 (금)

먹거리 X파일 20일 밤 11시

국민적 사랑을 받는 야식, ‘치킨’의 진실을 파헤친다.
사진제공꺠｜꺠채널A

야식의 대명사인 ‘치킨’.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
않고, 맥주와 함께 하면 그 맛이 더 일품이다. 종류
도 다양하다. 프라이드, 양념, 오븐구이 등 조리법
도 가지각색이다.

최근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분위기가 이어지면
서 이 가운데 기름에 튀기지 않아 담백하고 깔끔한
오븐구이 치킨이 더욱 인기를 모으고 있다. 기름이
쫙 빠져 건강한 먹거리로 꼽힌다는 오븐구이 치킨.
정말로 그럴까?

제작진은 오븐구이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에서
근무했다는 한 제보자를 만난다. 그는 업체 근무
후 다시는 치킨을 입에 대지 않는다고 말한다. 언
제 청소했는지도 모르는 오븐과 닦지 않은 그릴 등
비위생적인 제조 환경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털
어놓는다. 그릴 위로 뚝뚝 떨어지는 기름이 제거
되지 않은 채로 버젓이 구워지고 있는 행태도 고발
한다.

이에 제작진은 실제로 프라이드 치킨에 비해 기
름이 얼마나 빠지는지 검증한다. 그 결과는 놀랄
만하다. 오븐구이 치킨의 ‘속내’가 밤 11시 공개된
다. 김청조 기자 minigram@donga.com 트위터 @byrosely

오븐구이치킨의 ‘속내’

공연 랭킹

3월 13일∼3월 19일 자료:인터파크
1위 공연
정보보기순위 공연명

뮤지컬 <지킬 앤 하이드>
주연류정한·조승우

뮤지컬 <캣츠> 내한 앙코르 공연 에린 코넬
뮤지컬 <원스> 윤도현·이창희
뮤지컬 <아가사> 최정원·이혜경
뮤지컬 <로빈훗> 유준상·이건명
연극 <옥탑방 고양이> - 대학로 이대일·김선호
2015 이은결 <The ILLUSION> 이은결
뮤지컬 <드림걸즈> 차지연·박혜나
뮤지컬 <팬덤> 류정한·박효신
번개맨의 비밀 3 - 부산 -

12345678910
편집꺠꺠｜꺠꺠김대건 기자 bong82@donga.com 트위터 @bong82if

허점많은 사고뭉치 엄마 김현숙 역

탁 트인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느낌

망가진 모습으로 색다른 변신 짜릿

난 마녀 엄마…아이 교육 힘들어요

KBS 2TV ‘착하지 않은 여자들’ 채꺠시꺠라

2년 만에 안방으로 찾아온 채시라가 과감한 연기 변신을 시도했다. KBS 2TV ‘착하지 않은 여자들’의 시청자 반응은 그야말로 ‘착하다’. 사진제공｜KBS

2012년 SBS 드라마 ‘다섯손가락’ 이후
2년 넘게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한 남자의
아내로 지냈다. 그 긴 공백의 잠에서 깨어
나게 해 준 한 권의 드라마 대본이었다.
“아! 내가 배우였구나.”
KBS 2TV 수목드라마 ‘착하지 않은 여

자들’의 대본을 건네받은 채시라(47)는 아
이들과 부대끼며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한
일상을 그렇게 잠시 뒤로 미뤘다. 그리고
평소 “당신은 시트콤이 딱이야. 그 허당기
를 실제로 보여줄 작품을 만나야 해”라고
입버릇처럼 말하던 남편 김태욱의 바람대
로 채시라는 ‘착하지 않은 여자들’의 김현
숙을 만났다.

극중 김현숙은 고교 시절 퇴학을 당하고
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사고뭉치 엄마다. 채
시라는 “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늘 하나씩은
놓치고, 음식을 할 때도 벌려 놓기만 할 뿐
정작 요리는 몇 시간이 걸려야 완성하는 실
제 내 모습”과 조금을 닮았다며 웃는다.

뽀글뽀글한 웨이브 머리에 얼룩덜룩 번
진 화장 등 허점투성이로 변신한 채시라의
변신이 반가운 듯 시청자 분위기도 호평 일

색이다. 동시간대 경쟁작인 MBC ‘킬미, 힐
미’의 인기를 잠재우고 시청률 1위에 올려
놓았을 정도다. 채시라는 “그동안 어깨에
힘이 들어가 있던 내가 망가지니 시청자가
더 즐거워하는 것 같다”면서 “연기하는 입
장에서도 색다른 변화가 짜릿하다”고 말했
다.

10대 때는 ‘책받침 모델’로 불린 ‘하이틴
스타’로, 20대에는 최진실, 김희애와 함께
안방극장을 주름잡은 트로이카의 한 사람
으로, 30대를 보내면서는 여러 사극에서 진
취적인 여성상을 그린 채시라는 이제 또 한
번 동시대 여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
하고 있다.

채시라는 “그동안 절제된 캐릭터 연기를
했다면 김현숙은 탁 트인 곳에서 뛰어노는
느낌이다. 김인영 작가가 운동장을 마련해
줬다. 데뷔 이후 내 인생에도 결혼과 출산
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. 그런 삶의 흔적이
연기를 훨씬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
것 같다”고 말했다.

어느덧 ‘하늘의 뜻을 기다린다’는 ‘지천
명’(知天命)의 나이, 50세를 마주하며 지극

히 소시민적인 주부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
는 그는 배우로서, 또 엄마로서 욕심을 버
리고 내려놓는 법을 조금씩 익혀가고 있다
고도 했다.

실제 집에서는 김현숙보다 훨씬 형편없
다고 웃으며 “엄마 채시라에게 무릎이 툭
튀어나온 바지는 기본이다. 아이들이 자라
날수록 마음 비우기가 필요하지만 쉽지 않
다. 일관성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는데 컨디
션이 좋으면 천사 엄마, 안 좋으면 마녀가
돼버린다. 아이들과 줄다리기가 가장 힘들
다”고 했다.

가능성이 무한한 후배들에게 주인공의
자리를 내어주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고민
이 됐다.
“지금도 누군가의 엄마 역할을 하는 것처

럼,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역할도 순리대로
주어지지 않을까. 순리는 무시할 수 없는
거니까. 다만 지금의 김혜자, 장미희 선배
처럼 순리를 받아들이되 자신만의 고유한
영역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
생각한다.”
김민정 기자 ricky337@donga.com 트위터 @ricky337

“파격변신?난평소에도착하지않은엄마”


